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. 10. 25 선고 2018가단252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 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론 종결 2019. 9. 27.

판결 선고 2019. 10. 25.

주  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하남시 D 임야 84,997㎡ 중 별지 1 감정도 기재 80, 81, 82, 83, 84, 85, 86,87, 88, 89, 80의

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"L" 부분 2,454㎡와 같은 감정도 기재 90, 91, 92, 39, 40, 93, 94, 95,

96, 9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"" 부분 6,049㎡를 각 인도하고,

나. 위 "L" 부분과 위 "" 부분 지상에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각 철거하고,

다. 145,519,040원과 2019. 8. 12.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 "ㄴ"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

4,294,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9. 8. 12.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 "" 부분 인도완료일까지

월 1,776,4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

청 구  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 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7. 7. 12. 하남시 D 임야 84,997㎡(이하 "이 사건 부동산"이라 한다)에대한 소유권을

취득하였다.

나. 피고는 그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1 감정도 기재 80, 81, 82, 83, 84,85, 86, 87, 88,

89, 8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"ㄴ" 부분 2,454㎡와 같은 감정도 기재 90, 91, 92, 39, 40,

93, 94, 95, 96, 9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"" 부분 6,049㎡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들을

각 건축하여 위 부분들을 점유하고 있다.

다. 위 "L" 부분과 "" 부분에 대한 2017. 7. 12.부터 2019. 8. 11.까지의 임료 합계는

145,519,040원(= 102,209,100원 + 43,309,940원)이고, 그 이후의 월 차임은 4,294,500원과

1,776,440원이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,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, 감정인의 각 감정결과,

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위

"ㄴ" 부분 2,454㎡와 위 "" 부분 6,049㎡를 각 인도하고, 위 각 부분 지상에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

각 부동산을 철거하고, 부당이득으로 145,519,040원과 2019. 8. 12.부터 위 "ㄴ" 부분

인도완료일까지 월 4,294,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및 위 "" 부분 인도완료일까지 월

1,776,44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



피고는 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들을 건축하였고, 이를 40년이상 소유하면서

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 등기부등본에 피고의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지는 않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을 관습법상

법정지상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,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에

속하는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이 적법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

경우에나 발생하는 것인데,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던 사실이 없으므로, 피고의 위

주장은 이유 없다.

4. 결론

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조승우






